
면 및 면/폴리에스터 혼방제품의 전망 

 

1. 서 론 

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tton(IIC)은 면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국제적인 기

구이며 그 목적은 면과 면제품 수요를 증진시키는데 있다. 이러한 견지에서 

볼 때 동 기구는 폴리에스터/면 혼방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. 폴

리에스터/면 혼방제품이 100% 면제품을 대치할 경우 그러한 혼방은 면의 수

요증가에 역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. 반면에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품이 

100% 화섬제품을 대치할 경우 그와 같은 혼방은 면의 비율이 높은 혼방 예

를 들면 80% 면/20% 폴리에스터와 같은 경우에 면의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

있을 것인데, 물론 이것은 100% 면제품이 소비자의 요구를 혼방제품보다 더 

충실히 만족시킬 수 없을 때 한한다. 따라서 폴리에스터/면 혼방에 대한 섬

유시장과 특정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. 

 

2. 폴리에스터/면의 양적 중요성 

폴리에스터/면 혼방직물의 봉제품의 생산량, 무역거래량 및 소비량을 추정

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. 대부분의 통계는 이 혼방제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

놓고 있지 않다. 국제관례에 따르면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품은 지금까지 폴

리에스터를 50%이상 혼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합성섬유로 분리되고 있다. 

그러나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품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. 

즉 실제로 혼방은 실 방출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. 물

론 100%의 면사를 폴리에스터사와 제직이나 편성시 혼방할 수 있으나 이것

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별로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. 즉, 예를 들면, 특별

한 효과를 내기 위해 특수 셔팅 직물을 제직할 경우이다. 그러나 제직이나 



편성공정에서 혼방되는 것은 그 양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다. 따라서 실제

의 목적에 맞는 양을 추정하려면 면방적에서의 실 생산을 검토해 봄으로써 

알 수 있다. 

폴리에스터/면 혼방사는 1974년 서부유럽에서 면방시스템으로 생산한 총 

실 생산량의 평균 7.5% 정도였다. 영국의 폴리에스터/면 생산량은 독일이나 

이태리의 그것보다 절대량에 있어서 더 적었다. 그러나 그 비율은 1974년에 

7.8%여서 이태리와 그 비율이 같고 독일보다는 25%정도 낮은 것이었다. 

1975년 1월�10월까지 영국의 폴리에스터/면 혼방사의 생산량은 총 실 생

산량의 8.7%였다. 

영국이나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프랑스에서 1974년도 폴리에스터/

면 혼방사의 생산은 매우 낮은 편이다. 서부유럽의 IIC 프로그램나라들(서부

유럽의 IIC 프로그램 국가들은 오스트리아, 벨지움, 덴마크, 핀랜드, 프랑스, 

독일, 이태리, 화란, 노르웨이, 스페인, 스위스 및 영국이다.)의 1974년도 폴리

에스터/면 혼방사의 총 생산량은 105,000톤이고 같은 해에 면방 시스템으로 

생산한 총 실 생산량은 1.4백만톤이었다. 1974년에 서부유럽에서 생산한 

100% 면사의 양은 875,200톤이었다. 무역통계수치를 보아도 서부유럽에서 수

입하는 폴리에스터/면 혼방사가 유럽에서 수출하는 양보다 큰지의 여부는 정

확하게 알기는 힘들다. 만약 그 양이 크다면 서부유럽에서 폴리에스터/면 혼

방사의 소요량은 유럽의 실생산이 제시해 주는 것 보다 높을 것이다. 그러나 

서부 유럽은 합섬방적사(혼방사)부분에서 소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서부 

유럽에서 폴리에스터/면 혼방사의 소요량이 유럽의 실 생산에서 나타난 통계

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약간 적지 않나 생각된다. 서부 유럽의 합섬사 직물 

및 그 봉제품의 무역에 대해 검토해 볼 때도 똑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. 이

러한 섬유제품에 대한 1974년도 서부 유럽의 수입은 853,700톤으로서 유럽의 



함섬혼방직물 및 봉제품의 총 수출량인 822,100톤보다 얼마 더 많지 않다. 

합섬(혼방)직물과 그 봉제품에 대한 수입량의 초과는 합섬방적사의 수출초과

로 상쇄되고 있다. 

 

Table 1. Spun Yarn Production in 1974 in tons 

 
Source : The statistics were compil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s of spinners and weavers 

 

Table 2. West European Foreign Trade in Synthetic(Blended) Spun Yarns 

 
Source : Per Caput Fibre Consumption Survey of FAO. 

 

Table 3. West-European Foreign Trade in Synthetic(Blended)  

Fabrics and Made-up Goods 

 
Source : Per Caput Fibre Consumption Survey of FAO. 

 



반면에 서부 유럽은 면사 및 면봉제품에 있어서 사실상 수입국에 속한다. 

1974년 서부 유럽에 있어서 100% 면제품의 수입초과량은 496,000톤에 달했

다. 소비자 수준에서 서부유럽의 면제품 총 소요량 중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

품의 비율은 7.5%미만인데 이는 면방적 시스템으로 생산한 총 사량에 대한 

폴리에스터/면 혼방사의 비로 계산한 수치이다. 

 

Table 4. West-European foreign Trade in Cotton Textiles from Yarns to Made-up Goods 

 

Source : Per Caput Fiobre Consumption Survey of FAO. 

 

3.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품의 시황 

서부 유럽 제국에서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품 중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

는 것은 4가지 제품인데 즉 블라우스, 셔츠, 레인코트와 파카(anorak)이다. 

<Table 5>는 4가지 제품에 대한 나라별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품의 시장점유율

을 나타낸 것이다. 

 

Table 5. Percentage Share of Polyester/Cotton Blends in Four End-Use Markets in 1974 

 

Source: Consumer Panels on Textile Purchases. 



영국은 남자용 파카에 있어서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

은 편인데 그 이유는 나일론 파카가 이 나라에서는 강세를 펴고 있기 때문

이다. 

양적인 면에서 본다면 셔츠류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폴리에스터/면 혼방이 시작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

율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비교적 낮다는 것을 Table 6에서 볼 수 있다. 

 

Table 6. Percentage Share of Polyester/Cotton Blends  

in the Other End-Use Markets in 1974 

 

Source: Consumer Panels on Textile Purchases. 

 

소비제품에 있어서 폴리에스터/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에서 여자

용 잠옷, 화란의 작업복, 영국에서는 시트 등을 제외하며는 비교적 낮은 편

이다. 

영국에서는 화섬업계가 국내 섬유산업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

므로 그들의 판매망을 통하여 폴리에스터 혼방 시트의 판매를 지지 할 수가 



있다. 영국에서는 60년대 말기에 나일론 셔츠 시장에 깊숙히 침투했으나, 대

륙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. 

 

4. 면과 폴리에스터/면 혼방 

한 제품을 받아 들이냐 안받아 들이느냐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에 달

려있다. 1967년에 IIC가 그의 계획을 착수했을 당시의 시장조사결과에 의하면 

소비자들은 이용할 수만 있다면 100% 면제품 보다는 폴리에스터/면 혼방제

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.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면제품이 다

림질해야 하고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며 주름이 잘 진다는 관점에서 합섬 내

지는 혼방제품을 보다 선택하려고 했다. 다시 말하면 면제품은 합섬면방제품

이 갖는 Easy-Care성, 주름이 잘 가지 않는 성능 등을 갖고 있지 못했다. 무

엇보다도 면제품에 불리했던 사실은 소비자들이 면제품은 유행에 뒤떨어진 

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점이었다.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면은 저렴한 섬유로 

되어 버렸다. 면의 단점은 Easy-Care성의 부족에 있는데 이것은 단지 기술연

구와 제품개발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었다.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

리는 문제였다. 면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나쁜 형상(값싸고 품질이 

낮고 유행에 뒤떨어진 제품이다)과 면이 갖고 있는 천연적인 장점 (예를 들

면 흡습성이 양호, 쾌적성 등)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시장개척 및 판

매진작에 의해서 곧 해결될 수 있었다. 

면에 대한 진흥은 그 기초를 면은 쾌적성을 부여하고 유행에 맞게 입을 

수 있다는 사실에 두었다. 1967년 이래 ICC가 전개한 판매진흥 정책과 봉제

품에 대한 광고방법은 면이 현대의 소비자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는 소

비자들의 잘못된 개념을 일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 수년 동안을 소비자의 

수준에서 면에 대한 소비 진작의 전개와 더불어 매력있는 100% 면의 개발과 



공급을 해온 결과는 ICC 시장조사에 따르면 면과 면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

견해와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다. 프로그램국들의 소비자들은 오늘

날 면은 쾌속성이 좋고 현대 생활에 알맞은 최선의 섬유이고 유행을 이끌어

가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. 소비자들이 아직도 합섬이 면보다 우수하다

고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Easy-Care성 때문이다. 

 

5. Easy-Care 면제품 

IIC의 기술연구팀은 수년 동안의 기초연구와 이를 뒷받침으로 하는 실험실

적 응용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지금은 어느 섬유산업 분야에서나 사

용할 수 있도록 면의 Easy-Care성 문제는 해결되었다. Easy-Care성은 기존의 

현대설비를 그대로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. 그 가공처리는 경직물을 포함해

서 어떠한 중량을 갖는 직물에도 할 수 있다. 화학제와 에너지의 소모량을 

절약할 수 있다. 이 처리기술을 면 고유의 흡수성, 태(Handle), 강력 등을 손

상시키지 않는다. 새로운 공정은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충분한 강력과 내구

성을 갖기 대문에 폴리에스터/면 혼방과 상이한 Easy-Care성을 갖는 순면제

품, 예를 들면 시트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. 

2년 이상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IIC공정으로 가공한 시트는 내구성이 충분

히 양호했다. 그러는 동안 유럽의 여러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

Easy-Care성을 갖는 100%면 시트를 만드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. 그 예를 들

면 아래와 같다. 

화란의 일류 시트 제조회사인 Nijverdal-Ten Cate는 훌륭한 Easy-Care성을 갖

는 100% 면 시트를 위해서 그들 특유의 가공방법을 개발하였다. 이 시트는 

CINDERELLA라는 유명 상표로 팔리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트 총 생산량의 

80%에 달한다. 나머지 20%는 수를 놓은 순면 시트이다. 



노르웨이나 독일의 제조자들은 일종의 Seersucker 직물로 시트를 만들어 냈

다. 이 시트는 다림질할 필요가 없고 방추성도 좋다. Seersucker시트는 소비자

들에게 크게 각광 받고 있다. 

이와 같은 개발로 인하여 100% 면 시트는 오늘날 이들 나라의 시트 시장

을 석권하고 있다. 1974년도에 화란에서는 100% 면 시트가 총 시트의 98%였

고 독일에서는 89%(가격 때문에 약간의 레이온을 혼방한 면 시트 포함)였다. 

 

Table 7. Performance of Easy-Care Cotton Sheets 

 
Source: IIC Technical Research Division 

 

Table 8. Cotton Consumption 

 
Source: Per Caput Fibre Consumption Survey of FAO. 

 

<Table 9> Cotton and Man-made Fibre Consumption  

in Western Europe and Janpan(IIC Programme Area) 

 
Source: Per Caput Fibre Consumption Survey of FAO. 



6. 면제품의 시장성과 그 전망 

일류 면제품 제조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기있고 품질 좋은 100% 면제

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소비자들의 면제품에 대한 태도도 좋은 방향으

로 변했기 때문에 서부 유럽의 IIC 프로그램 지역이나 일본에서는 면제품에 

대한 소비가 크게 진작되었다. IIC가 1966년에 창립되기 전까지에는 서부 유

럽이나 일본에서의 면 소비량(면 소비량 = 방적공장 면소비량 + 수입면제품

량-수출면제품량)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. 세계 전체로 보면 9%의 증가를 

보였지만 프로그램 지역에서는 단 1%에 지나지 못했다. 

1966년 이후 상황은 상당히 변했다. 서부 유럽과 일본의 면 소비량은 1973

년에 11.5백만 곤으로서 1966년 9.1백만 곤보다 2.4백만 곤이 증가했다. 서부 

유럽과 일본은 면 소비량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뒤지기는커녕 전 세계의 

증가율이 16%인데 비하여 26%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선두를 달리고 있다. 

1967�73년 이후 경기의 후퇴는 세계경제에 타격을 주었다. 물론 이것은 

섬유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합성섬유, 면섬유 등 모든 섬유의 수요량

에 영향을 주었다. FAO의 예비통계 숫자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는 

IIC 프로그램 지역의 면 소비량은 일백만 곤이 감소했고 합성섬유 소비량은 

그 두 배 양만큼 떨어졌다. 이러한 통계는 1974년에 서부 유럽과 일본의 섬

유시장에서 면이 차지했던 비율이 약간은 증진됐음을 뜻하는 것이었다. 

프로그램 나라 중 가장 큰 나라인 일본은 1975년 상반기에 매우 흥미로운 

자료를 보여주고 있다. 일본은 경기 후퇴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았었다. 1975년 

상반기의 100% 면제품에 대한 소매거래량은 1974년도의 상반기 거래량에 비

해 18%가 낮았다. 이 사실은 물론 매우 실망을 주는 것이다. 그러나 합섬(혼

방)섬유제품에 대한 1975년 1월�6월 사이의 소매 거래량은 전 해의 똑 같은 

기간동안의 거래량에 비해 거의 34%나 떨어졌다. 따라서 비율은 1974년 상



반기에 48.9%이던 것이 1975년 상반기에는 54.5%로 실질적인 향상을 보였다. 

 

7. 결 론 

심각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면제품이 보여준 고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

여 볼 때 면과 그 제품 특히 100% 면제품은 앞으로도 계속 소비량이 증가할 

것으로 기대된다. 왜냐하면 현대의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충분히 받

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. 그 개념이란 즉 ”나는 면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보

았고, 더 좋은 것을 느꼈고 그리고 더 훌륭하게 살고 있다.”라는 개념이다. 

면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은 새로 개발된 Easy-Care 

가공과 더불어 미래의 섬유시장에서의 면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잠재력이 될 

것이다. 

 

Table 10. Supply of Textile to the Retail Level in Japan 

 
Source: IIC Japan 


